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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울산공장 노사갈등 없다!
임금단체협상 완전 타결 … SK에너지 이어 타임오프제도 도입

S-Oil 노사가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완전 타결했다.

노사는 또 올해 울산지역 대기업 석유화학 사업장 가운데 2번째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도입했다.

최근 울산공장에서 하성기 울산공장장과 이상희 노조위원장 등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임금단체협

상 타결 조인식을 가졌다고 10월14일 발표했다.

2010년 노사가 마련한 임금단체협상 합의안은 전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쳤으며, 합의안 내용은 기

본급 3% 인상, 일시금으로 기본급의 100% 및 280만원 지급, 근로시간면제도 관련 풀타임 노조전임자 2명, 연

4000시간이다.

울산지역 석유화학 사업장 가운데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데 노사가 합의한 것은 SK에너지 노사에

이어 S-Oil 노사가 2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S-Oil 노사는 2009년 별도 교섭 없이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회사

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조가 임금동결과 정기승호분 반납하고, 단체협상 갱신 유보 등을 제의한데 대해

회사가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약속함으로써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2010년에는 경기가 살아나면서 2010년 양보교섭에 나선 노조에 최대한 보답하기 위해 기본급을 3%

인상한 동일업종의 다른 회사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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